
                   화학시장 정보포털 - 켐로커스

Copyright ⓒ 2003 by CMR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경제연구원

한화, 제일화재 경영권 인수 완료
지분 47%로 확대 최대주주 등극 … 메리트화재 적대적 M&A 방어

한화그룹이 제일화재 경영권 인수를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.

한화그룹은 제일화재 최대주주이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인 김영혜씨가 보유한 제일화재 주식

24.62%를 전량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해 제일화재 경영권 인수를 완료했으며 총 인수금액은 1253억원에 달하

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지분을 인수하는 한화그룹 계열사는 한화건설, 한화L&C, 한화리조트, 한화테크엠 등 4개사이다.

한화그룹은 2008년 메리츠화재가 제일화재에 대한 적대적 M&A를 시도하자 제일화재의 지분 22.8%를 취득

했으며 김영혜씨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지분을 합쳐 2008년 6월2일 제일화재를 계열사로 편입시켰다.

한화그룹 관계자는 “김영혜씨의 주식을 전량 인수함에 따라 제일화재의 지분을 47.44% 확장해 최대주주가

됐으며 경영권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손보업계 상위권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”고 설명했으며 앞으로

제일화재가 경쟁력 있는 보험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재구축할 계획이다.

한화손해보험과 제일화재는 개별 경영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우선적으로 이룩한 뒤 통합경영 내지는 합병을

추진할 방침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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